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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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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Correctional Officers’ Adaptation 
Process of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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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is to explore the adaptation process of correctional officers’ job stress. 
Methods: Participants collected were fourteen officers who had experienced the adaptation process of job stres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until the point of theoretical saturation from May to August, 
2017. Transcribed interview contents were analyzed using Corbin and Strauss’ grounded theory method. Results: 
A total of 98 concepts, 27 subcategories, and 10 categori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open coding. As a result of 
axial coding based on the paradigm model, the job stress adaptation process centering phenomenon of correctional 
officers was revealed as ‘repeat-mark hardening’, and the core category was extracted as ‘endurance in hardening’ 
consisting of a three-step process: enduring, understanding prisoner management procedures, and rebuilding. The 
rebuilding was considered as the key phase to escape the repeat-mark hardening and the participants utilized various 
strategies such as finding fun elsewhere, restoring confidence, accepting values of the prison officer in this phas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daptation process of correctional officers’ job stress can be 
a process that endurance the harden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ystematic practical education and 
vocational motiv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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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정통계연보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 폭행건수는 2015년 49명에서 2019년 66명으로 

34.7%,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진정건수는 2015년 3,790건

에서 2019년 4,211건으로 11.2%, 고소 ․ 고발건수는 2015년 

733건에서 2019년 916건으로 25.0%증가되었다[1]. 교정공무

원의 자살률은 2018년 10만 명당 44명으로 조사되어 2014년도

보다 350.0%가 증가하였으며, 자살의 주요원인이 수용자 관리

와 관련된 과중한 직무 스트레스로 나타났다[2]. 교정공무원의 

서비스 실천대상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수용자들이다

[3,4]. 교정공무원은 격리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에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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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주체로서, 구금관리를 

집행하는 통제자와 교정 ․ 교화 담당자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3,5]. 하지만 교정공무원은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로부

터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폭력피해의 위험[3,4]과 청원 ․ 정보

공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행정적 위험, 고소 ․ 고발 등의 사

법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3]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 스트

레스가 높다[4-7].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개인적 측면에

서는 고혈압과 심장질환, 우울증 및 불안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유발[4]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구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혼율 등의 증가로 삶의 만족

도를 저하시킨다[8]. 조직적 측면에서는 직무동기 및 책임감을 

저하시키고, 소진, 냉소, 무관심과 같은 비생산적인 태도와 행

동을 증가시켜 비효율적이고 감소된 개인 성취로 인해 직무탈

진을 초래한다[9]. 그리고 이직률과 결근율을 높이고, 교정조

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용자들의 재활뿐만 아니

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8,9]. 교정공무원은 엄격한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교정조직 속

에서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갇힌 수용자들과 직접 접촉하

는 특수성을 지닌다[10]. 이로 인해 성별과 연령, 재직기간, 직

급 등의 개인적 요소보다는 의사결정 참여와 직무만족, 조직몰

입 및 이직의도와 같은 직무태도[11]와 역할갈등[4-6,11], 동료

나 상급자의지지[10], 수용자의 대립과 폭력[4,11]과 같은 조직

적 특성이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7]. 따라서 교도소나 구

치소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들은 교정공무원들의 직무 스

트레스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

체적 ․ 정신적 건강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실제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은 무엇이고, 이러

한 문제들을 어떻게 적응해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

요하다. 교정공무원에게 당면한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적, 환경

적 요소에 따라 해석되는 것이 달라지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용해서 적응해 나가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교정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 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12], 직무탈진감[13], 수용자 인식

[7,11], 조직구조[14], 관련요인[11,15] 등과 같이 직무 스트레스

와 특정 변수와의 관계를 조사한 양적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용

전념치료[18], 영화치료[19]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

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건강심심캠프[20] 등을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

스 감소를 위해서는 Yoon [15]이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별 대

책방안을 제시했을 뿐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없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Viotti [6]의 질적연구에서도 직무 

스트레스 관련 요인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들의 적응과정을 밝

히지는 못했다. 이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 적응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다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어떤 현상에 속한 구성원들

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회 ․ 심리

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새로운 이론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이론[21]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분석 ․ 기술하며 관계를 규명 ․ 해석하여 점차 높

은 단계의 추상적 개념으로 도출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

여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방안 개발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교정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직업 환경

에서 신체적 ․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을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전략과 관련 조건 

및 결과와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에 대

한 근거이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질문은 ‘교

정공무원은 직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적응해나가는

가?’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을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탐구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집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직무 스트레스 적응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을 의도적으로 표

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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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도와 직무 경험이 중요한 변수라는 메타분석[9]에 근거

하여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주체적으로 수용자 

구금관리와 교정 ․ 교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5년 이상 근무

한 7급 이상의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초 참여자는 

일개 교정시설에서 직무 스트레스 적응경험이 있는 교정공무

원 중에서 의사소통, 사고 및 판단에 일관성과 명료성이 확고

하여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구술해 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

의한 자 2명을 직접 선정하였고, 이후 눈덩이 표집법을 이용하

여 비슷한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들을 소개받았다. 이때 근속

연수, 직급,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 등을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되도록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참여자는 총 14명이었

으며, 참여자의 연령은 38세에서 53세이었고, 근속연수는 15

년에서 26년 사이었다. 직급은 교위(7급) 11명, 교감(6급) 3명

이었고, 결혼 상태는 모두 기혼자이었다. 최종학력은 고졸 3명, 

대졸 11명, 대학원 졸은 1명이었고, 종교를 가진 참여자는 11명

이었고 종교가 없는 참여자는 3명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었다.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솔직한 진술을 얻기 위하여 개별

적인 심층면담을 하였고, 풍부하고 생생한 자료를 얻기 위해 

비구조화된 면담방식에서 구조적인 질문방식을 병행하였다. 

면담 전 연구참여자와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해 사전 약속을 하

였고, 면담장소는 참여자들이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

화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사무실을 이용하였다. 심층면담 시작 

시, 본 연구자가 왜 이 연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참

여자의 경험에 대해 배우려는 연구자의 의지를 표현하여 연구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의 표

현을 자극하였다. 정확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연구참여

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직후 참

여자의 표정, 태도 몸짓을 기록하여 당시의 느낌과 생각이 기

억나도록 메모를 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면담 후 추후 전화 

면담과 대면 면담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담횟수는 1인당 2~3

회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시간은 6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

다. 1차면담은 ‘근무하시면서 직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적응해 나가셨습니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이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참여자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

록 하여 연구참여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참여자의 다양한 체험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 구조적인 면담질문을 준비하여 참여자의 이야기가 

지속되도록 이용하였으며, 하위 질문은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

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움이 되었던 부분과 도움이 되지 않

았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무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직무 스트레스 적응

과정 중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직무 스트레스 적

응과정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등이었다. 각 

면담 종료이후 본 연구자가 녹음한 내용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즉시 필사하였으며, 필사된 자료는 녹음자료와 비교하여 정확

하게 옮겨졌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필사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2차 혹은 3차면담

을 진행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이론적 표집으로 추가된 

참여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의 속성과 

특성들은 기존 자료와 통합하였다. 면담은 자료가 포화되는 시

점까지 진행하였는데, 더 이상 새로운 의미 있는 자료가 나타나

지 않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를 이

론적 포화를 이룬 것으로 판단하여 13번째 참여자와의 면담에

서 대부분의 내용이 반복됨을 확인한 후 14번째 면담에서 더 이

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면담을 종료하였다. 

4. 자료분석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orbin와 Strauss [21]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

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료를 분

석하였고,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분석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

석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내용이 추가

될 때마다 각 단계를 다시 반복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현장에

서 메모한 현장노트와 녹음내용을 필사한 자료를 한 줄씩 읽으

면서 의미를 파악하였다. 의미 파악 시 의미의 곡해를 피하기 

위해 대상자가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의미에 맞는 명명화를 하면서 개념들을 분류하였고, 지속

적인 비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유사한 개념들을 범주화하였

으며, 형성된 범주들은 한 단계 더 추상화된 범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하였다. 축코딩에서는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

여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

호작용전략, 결과를 알아보고, 구조와 과정을 통합한 과정분석

을 통하여 적응과정이 어떻게 변화해 나아가는지 밝혔다. 선택

코딩에서는 모든 분석 작업을 통합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



7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정현옥 · 김희숙

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핵심범주

를 선택하였다.

5.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와 연구자의 준비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 Guba와 

Lincoln [22]이 제시한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15년 이상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직무 스트레

스에 적응한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을 목적적으로 선정하였

으며, 참여자가 직무 스트레스 적응경험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로부터 녹음한 면담내

용을 반복하여 들으며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 필사하였고, 필사

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점검하였다. 또한 면담 직후 면담 내용

을 요약, 설명하여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험과 동일한 지를 확

인하였고, 최종 분석 자료를 연구참여자 5인에게 보여주어 참

여자의 의도를 잘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주제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다

양한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에 더 이

상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

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가 아니면서 직무 스트

레스 적응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 3명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

어 자신의 경험에 적용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일관성을 높이

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전 과정동안 주 질문을 계속 생각하면

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

며, Corbin과 Strauss [21]가 제시한 근거 이론 방법의 절차를 

따랐다. 근거이론 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2인과 

지도교수에게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 관한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자 연구에 대한 선 이해, 가

정, 편견 등을 개인일지에 기술하는 과정을 연구시작부터 연구

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였다. 면담자료와 문헌 고찰 내용, 주

제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등을 메모하여 내용들을 비교하고 구

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정신보건간

호사와 정신전문간호사로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질환자와 지

역사회 재난심리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심층면담을 실시

한 경험이 있다. 현재 교정간호사로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선행연구

로 여성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교정에 대한 경험이라는 질적연

구를 수행한 바 있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IRB No: 

KNU2017-0030)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참여

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면담일정을 수립하였다. 면담 

시작 전 참여자들은 익명성 보장과 함께 연구참여를 원치 않은 

경우 면담이나 연구로부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에게 자필로 서면

동의를 받았다.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을 약속하였고, 자료수집 이후에는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료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코드화하여 원래의 자

료와 코드화된 자료를 따로 보관하였으며, 연구자만 자료에 접

근하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의 녹음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자료분석 후에 녹음 내용을 즉시 삭제할 것을 약

속하였다. 

연 구 결 과

지속적인 비교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을 통하여 98개의 개념, 27개의 하위범주 및 10개의 범주가 도

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축코

딩을 수행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Table 1). 

1. 핵심범주 : 담금질 견뎌내기

본 연구에서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의 핵심

범주는 ‘담금질 견뎌내기’로 도출되었다. 담금질 견뎌내기는 

수용자와의 마찰, 직원과의 불협화음, 불합리한 업무처리와 신

체적 ․ 심리적 고통과 같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담금질이 교정

공무원에게 직면한 문제들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인식하

고, 버텨나가거나 수용관리방법 터득하기,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등의 방법을 통해 그대로 끌고 가는 삶을 살거나 담금질

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일부 참여자들은 수

용자를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다루는 쇠에 비유하면서 불에

서 꺼낸 하얀 쇠를 두드리면 빨갛게 되고 다시 쇠의 색깔로 되

돌아가듯이 악과 선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며, 대장장이

가 오랜 숙련을 통해 열처리 공정을 터득하여 담금질만으로 쇠

의 강도나 성질을 조절하듯이 교정공무원에게 주어진 직무 스

트레스는 쇠를 강하면서도 부러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담금질

과 같은 과정이라고 하였다. 쇠를 너무 지나치게 치면 쇠가 퍼

지고, 모자라면 무르게 되고, 쇠의 최고의 강도를 찾는 것은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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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onships among Categories in the Paradigm Model

Subcategories Categories Paradigm elements

․ Difficulty in prisoners management due to job immaturity
․ Decline in a sense of camaraderie due to staff conflict
․ Heavy workload

Job pressure Causal condition

․ Imprisonment environment
․ Hierarchical structure within the organization
․ Changes in the prisoners treatment environment
․ Lack of education and systems

Poor prison officer's work 
environment

Contextual condition

․ Heavy pressure caused by friction with prisoners
․ Displeasure caused by dissonance with coworkers
․ Dissatisfaction with unreasonable work processing
․ Discomfort due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ress

Repeat-mark hardening Central phenomenon

․ Improving job skills
․ A sense of responsibility

Individual's inner resources Intervening condition

․ Family support and love
․ Happiness from the prisoner
․ Encouragement and caring from co-worker
․ Emotional comfort from religious faith

Social resource

․ Unconditional endurance
․ Adapting without complaint

Enduring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 Building relationships with prisoners
․ Repeat trials and errors

Understanding prisoner 
manage procedures

․ Finding fun elsewhere
․ Restoring confidence
․ Accepting values of the prison officer

Rebuilding

․ Complacent in reality
․ Hoping turnover

Live as it flows Consequence

․ Discovery meaning A new life by tempering and 
efforts

를 오래 다룬 장인만이 그 빛으로 알 수 있듯이 교정공무원도 

축적된 경험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만의 수용관리

방법으로 범죄별 ․ 수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수용처우를 수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담금질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쇠의 종류, 만드는 연장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그 

횟수가 달라지고 예리한 칼날일수록 수십 번의 담금질이 필요

하듯이 반복되는 직무 스트레스를 하나의 성장과정으로 여겼

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지나친 담금질로 인해 매사에 의욕이 

상실되고, 답답한 대장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의 중심현상은 ‘도돌

이표 담금질’이었다. 참여자들은 수용자, 직원, 상명하복의 조

직문화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특히, 수용자와의 

마찰로 인한 중압감, 직원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속상함, 불

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족과 신체적 ․ 심리적 고통으로 인

한 불편감으로 힘들어 하였다. 이런 시련과 고통으로 초임시절

에는 자신이 무너지는 듯 한 느낌을 받았지만 15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이런 과정들이 교정공무원으로 자리 잡

기 위한 담금질이었음을 깨달았다. 참여자들은 교정공무원의 

좋은 의도를 왜곡하거나 조그마한 실수를 빌미삼아 고소 ․ 고발

이나 진정 ․ 청원을 일삼는 수용자로 인해 믿음을 상실하게 되

었고, 잦아지는 고소 ․ 고발과 수용자의 자기통제 결여로 자살 ․ 
자해 ․ 폭력과 같은 무례한 행동에 중압감을 느꼈다. 참여자들

은 한 수용동을 3~4명의 교정공무원이 교대로 관리하다보니 

수용관리의 일관성 결여로 잦은 마찰을 경험하였고, 교정사고 

발생 시에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면책만을 바라고, 

팀워크 및 책임감이 부족한 동료들로 인해 속상해 하였다. 참여

자들은 교정사고 발생 시 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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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의 원인보다는 담당교정공무원에게 과도하게 책임

을 추궁하는 처벌위주의 업무처리에 부당함을 느꼈다. 그리고 

사건이 공론화,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과 규율을 

적용한 해결방법보다는 수용자를 어르고 달래면서 문제를 잠

재우려는 은폐지향적 문제해결방식을 수 없이 겪었다. 참여자

들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살 및 자해를 시도하는 수

용자를 볼 때마다 화를 참기가 힘들고, 교정직은 신체보다는 정

신적으로 힘든 직종임을 체감하였다. 수용자에 대한 믿음 상실

로 수용자의 언행을 의심하는 습관이 몸에 베여 타인의 행동이

나 말에도 일단 의심을 하는 직업병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자

살, 자해, 폭력, 법정소송과 같은 외상사건 재경험에 대한 두려

움을 느꼈고,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 협심증. 속 

쓰림, 피로감, 간 기능 저하 등을 경험하였다. 

‘나의 영치금을 교도관이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검찰청에서 출두명령서가 나올 때에는 

가족과 직장동료들 보기가 힘들었어요. 참 비참하고 서글

펐어요.(참여자 1)

수용자들의 자해나 폭행, 난동 등을 진압을 하고나면 

그 잔상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요. 자살하는 수용자

를 인공호흡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

면 걱정되는 마음이 더 많아요. 두려움기도 하구요.(참여

자 2) 

‘되돌이표 담금질’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직무압박’

이었다. 직무압박에는 직무미숙으로 인한 수용관리의 어려움, 

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동료의식 저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

담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용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

족으로 수용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형성

되지 않아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였고, 과격하고 험상궂은 수용

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두려워하였다. 참여자들은 업무상 

손익관계에 놓여있는 동료들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투었으

며, 부하직원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무시하고 지시하는 상급

자로 인해 힘들어하였다. 참여자들은 수용자 관리, 행정 및 상

담 업무 등 다양한 역할 수행과 순환보직제도로 부담을 가졌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수용자가 괴롭힐까?, 

어떤 수용자가 자해를 할까?’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출

근을 해요. 어떨 때는 유하게도 해보고, 어떨 때는 강하게

도 해보고, 닥치는 대로 막 해 봤는데…, 거기서 오는 갈등

을 제가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참여자 2) 

교정사고 발생 시에 일치단결해야 사고가 해결되고 마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나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생각

에 서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나 잘못되어

서 징계라도 받을까봐 무서워서…, 무조건 피해만 갈려는 

동료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실망을 느껴요.(참여자 4)

‘되돌이표 담금질’ 현상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에 해당

하는 범주는 ‘열악한 교정환경’이었다. 

열악한 교정환경에는 구금환경, 상명하복 환경의 위계구조, 

수용자 처우환경의 변화, 교육 및 시스템 결여가 포함된다. 참

여자들은 담 안에 갇힌 생활, 휴대폰과 인터넷 등의 사용 제한

으로 외부와 단절된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가혹행위자라

는 범죄자와 동일시 여기는 사회의 암묵적 편견으로 교정공무

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한 채 구금관리와 교정 ․ 교화를 담당

하였다. 참여자들은 교정조직은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

가로부터 직급을 부여받는다는 이유로 상명하복의 위계구조

가 형성되어 상급자의 지시 사항과 문제해결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보

다는 무조건적인 순응을 요구 받았다. 참여자들은 민주화, 인

권의식의 강화로 수용자의 발언권은 강화되는 반면 교정공무

원의 공권력은 저하됨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마약 ․ 성폭

력 ․ 조직폭력 등 수용자 특성에 대한 전문교육 부재로 수용자

들의 개별적 처우가 어렵고, 수용자와 법적 문제 발생 시에 조

직의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개인의 소극적인 대처가 우선시됨

을 느꼈다. 그리고 교정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다양

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제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느꼈다.

수용자와 함께 생활한다는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너

무나 극악무도하게 차단을 시켜요. 거기서 오는 답답함, 

갑갑함이 많아요. 교도관은 수용자를 대하는 직업일 뿐인

데…, 저까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7) 

범죄자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똑같은 놈들로 보는 것 같

았어요. 왠지 일반사람들보다는 더 폭력적이고, 더 강해

보이는 듯한…, ‘관수 왔나?, 공무원 안 하겠다더니 교도

소 왜 갔냐?’ 등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참여자 9)

참여자들은 ‘되돌이표 담금질’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버텨

나가기’, ‘수용관리방법 터득하기’, ‘다시 일으켜 세우기’ 등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사용은 ‘개

인의 내적자원’과 ‘사회적 지지자원’과 같은 중재적 조건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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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

해서 얻은 직무능력과 책임통감 같은 개인 내적자원과 가족, 수

용자, 직장동료, 종교와 같은 사회적 자원의 도움으로 직무 스

트레스에 적응해 나갔다. 특히, 그 동안 많은 수용자들과 부딪

히고, 다양한 직원들과 접촉해 온 순간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

라 교정직에 적응하고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몸에 익히

도록 해 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다. 참여자들은 교정직

에서 보낸 세월과 함께 축적된 경험으로 업무능력이 향상되었

고, 상황판단능력과 문제해결력의 증가로 수용자의 자기합리

화에 동조하지 않고 규율과 규칙을 적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교

정직에 대한 정보 없이 시험성적에 맞추거나 공무원에 대한 기

대감으로 입사를 하였지만, 자신이 선택한 직업, 주어진 업무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교정조직에 살아남

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에 적응하였다.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자

녀 등 가족의 지지와 사랑으로 삶의 활력을 유지하였고, 직장동

료의 격려와 배려로 정서적 안정과 업무에 대한 용기를 얻었다. 

또한 종교의 도움으로 평온함과 충만감을 느꼈으며, 수용자를 

통해서 받은 직무 스트레스를 다시 수용자들을 통해서 해소하

였다.

신규직원 때는 수용자들이 물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었

어요. ‘내가 이정도도 모르나?’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경험을 축적하니 제 것이 되더라고요. 수많은 수용자들과 

부딪히면서 대화해보고, 토닥거려도 보고, 야단도 쳐보

고…, 경험이 쌓일수록 판단도 빨라지고, 대처도 신속해

지고…, 이것이 연륜이고 노하우인 것 같아요.(참여자 8) 

자신이 교정교화를 시킨 수용자가 나중에 유명하게 되

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수용자가 2명 

정도 있어요. 한 번 씩 저한테 소식이 전해져요. 그때 길을 

잘 안내해 주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참여자 14)

참여자들이 사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로는 

‘그대로 끌고 가는 삶’과 ‘담금질로 거듭나는 삶’의 범주가 포함

되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정사고 발생 시 현장담당자로써 특

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무능력함을 느꼈고, 자신의 의견

을 제시하기보다는 상급자의 지시 사항에 순응하면서 수년을 

지내다보니 수동적인 성향으로 변하거나 무능화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였다. 참여자들은 수용자

의 의도적인 자살이나 자해, 폭력, 고소 ․ 고발이나 진정 ․ 청원

과 같은 외상사건을 경험하거나 상급자의 강압적인 모습으로 

인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야간근무 등으로 신체적 ․ 심리적 고

통을 느낄 때 직업에 대한 회의로 이직을 갈구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열심히 근무한 결

과 인정을 받으면서 지내왔고 앞으로도 잘 지낼 자신이 있어 교

정직을 자신의 천직으로 여기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였다. 때로

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흙탕물 속에서도 고결함을 

유지하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틴 결과 성숙한 노련미와 여유

로움을 갖춘 베테랑 교도관이 되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으로 동료 및 가족관계가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봉

사와 같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진흙탕에서도 날개를 펼치듯…, 흙탕물을 묻히지 않는 

학과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해 왔어

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저

주를 내리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나 하나 만큼이라도 

때 묻으면 안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담금질을 하고 있어요.(참여자 1)

전 이직을 계속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만두어야 되겠

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7급으로 강등되는 전직도 의뢰를 

해봤고, 9급 시험도 2번이나 쳐봤어요. 나이가 들고 시간

이 없다보니 잘 안되어서 그렇지…, 이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아마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참여자 12)

2.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

본 연구에서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은 ‘버텨

나가기’, ‘수용관리방법 터득하기’, ‘다시 일으켜 세우기’의 세 

가지 주요과정을 거친다(Figure 1). 이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꺼번에 여러 단계가 동시

에 작용/상호작용하여 행동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교정조직 근무 초기에 직무 스트레스가 반복될 경우에는 다시 

1단계부터 시작되었으나, 교정조직에 대한 직무경험이 많을수

록 1단계와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3단계로 이행되었다. 

1) 버텨나가기

버텨나가는 단계는 참여자들이 교정조직은 상명하복 환경

의 위계구조로 인해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아무런 

말없이 순응하기를 원하는 획일화되고 경직화된 사회임을 인

식하고, 생계유지 및 신분보장 그리고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조건 참고 견디거나 말없이 순응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

에서 참여자들은 한 여성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목구

멍이 포도청이라는 생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수용자나 직원들



8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정현옥 · 김희숙

Figure 1. The adaptation process of correctional officers to job stress.

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해결될 때까지 참거나, 반응하

지 않고 회피하거나,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이 순간만큼은 ‘잘 

버티자’는 마음으로 지냈다. 참여자들은 교정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담당교도관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징계나 경위서 등의 처

벌에 따랐으며, 교정문제의 사건화 ․ 이슈화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차단하는 상급자들의 문제해결 방식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였다.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인사제도에 불만을 

가질 뿐 끝내는 불공평한 근무평점과 불합리한 성과급에 수긍

하였다. 또한 상급자의 일관성 없는 근무기준으로 수용관리 및 

각종 업무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표현하지 못하였고, 고소 

․ 고발, 진정 ․ 청원, 자살 ․ 자해와 같은 공권력이 저하되는 모순

된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말없이 순응하였다. 참여자들은 도

돌이표 담금질에서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과 현실

에 무조건 참고 견디거나 순응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체

감하고, 자신만의 수용관리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

지하게 된다.

정상적인 지시 사항에 따라서 수용자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면, ‘왜 그렇게 융통성 없게 했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하면

서 경위서를 받아가요. 마음은 회피하고 싶지만 현실은 

경위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참여자 6)

수용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현장 근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 포기를 하게 되요. 근무

에 대해서도 포기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대해서도 포기

고…, 처음에는 ‘내가 왜 원칙대로 했는데…’ 하면서 받아

들이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월급 받아먹고 살

려면 수긍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

야 되잖아요.(참여자 8)

2) 수용관리방법 터득하기

수용관리방법 터득단계는 되돌이표 담금질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인 수용자와의 마찰로 인한 중압감을 감소시키는 단계이

다. 즉, 자신만의 수용관리방법을 터득하여 수용자와의 직접적

인 접촉에 대한 두려움과 수용관리 경험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혼란을 감소시켜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단계를 말한

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선배들의 경험을 따라하

거나 무조건 싸우고 부딪혔지만 차츰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버

리고, 진심어린 대화와 상담을 시도하여 수용자와 원만한 관계

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용자를 

달래거나 구슬렸고, 수용관리의 편이를 위해 수용자를 내편으

로 만들었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용자를 방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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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송을 중지하기 위해 수용자와 화회를 시도하였다. 그리

고 수용자와 융화되기 위해 수용자의 성향에 따른 양육강식을 

적용하거나 수용자 스스로 문제해결방법을 찾도록 안내하였

다. 참여자들은 시행착오를 수 없이 반복 한 결과 법과 원칙을 

적용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

고, 수용자의 자기합리화에 동조되기 보다는 담당교도관의 주

장대로 수용자를 이끌면서 수용질서를 유지하였다. 참여자들

은 자신만의 수용관리방법으로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도모하

게 되었으나, 직원과의 불협화음과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또 다른 방

법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된다. 

법과 원칙을 준수할 때 ‘왜 묶었니?, 적절하지 않다. 적

절하다.’ 등의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도관

은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비판과 질시가 있더라도 자

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일을 처리 할 필요가 있어

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결이 되

더라고요.(참여자 12)

수용자들한테 무조건 강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과

감하게 쳐버려야 될 수용자는 제압을 하고, 부드럽게 해 

주어야 되는 수용자에게는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

요. 이것도 하나의 기술인 것 같아요. 수용자들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야 되요.(참여자 13) 

3) 다시 일으켜 세우기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단계는 개인에게 적합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찾아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가능성

에 대한 자신감과 교정직에 대한 가치를 수용하면서 도돌이표 

담금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수용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즉흥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를 해소할 수 있는 술, 담배, 노래방 등의 음주가무를 즐기다가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이 나빠짐을 느끼면서 운동, 등산, 여행 등

과 같은 신체적 활동을 선호하였다. 또한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타인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거나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교정직이 계급사회라 할지라도 때로는 상급자나 

동료후배들과도 정면 돌파가 효율적일 수 있음을 느꼈고, 직무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를 악화시킨다면 업무

나 근무지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인식하였다. 참여자

들은 직무 스트레스가 개인의 무능함을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

듯이 소진과 활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직장 생활의 필요악이

다 는 긍정적인 사고와 업무와 관련된 정보 습득, 우선수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자신감을 향상시켰다. 참여자들은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삶의 밑천이 되어 준 교정직에 소중함을 느꼈으

며, 교정직은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부정

과 부패가 없는 깔끔한 직장이라고 하였다. 교정시설 내에서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해 향상된 문제해결능력과 수용자와의 

진실한 만남을 통한 성공적인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

성시키는 것이 교정공무원임을 주된 역할임을 재인식하였다. 

그리고 교정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보고체계 개선, 수용자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인터넷 문화의 도입 등의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교정환경을 수용하면서 자신을 다

시 일으켜 세웠다.

교도관 업무는 지옥에서 천사를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악마에게 수 천, 수 만 가지의 사랑과 미

소를 보내지만 짧은 한 번의 미소가 되돌아오듯 힘든 직업

이에요. 많은 악마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천사로 만들 수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다면…, 교정공무원의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참여자 1)

첫사랑한테 마음을 상처를 입은 것처럼 18년 동안의 직

무 스트레스로 인해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아

픈 만큼 성숙해 진다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아팠던 만큼 성숙함을 얻었던 것 같아요 직무 스트레스는 

하나의 성장 통이고 필요악인 것 같아요.(참여자 7)

논 의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적응경험을 일련

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탐색하고자 수행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담금질 견뎌

내기’로 확인되었다. 담금질이란 금속을 높은 온도까지 가열했

다가 급속히 냉각시킴으로써 냉각동안의 변화과정에서 나타

나는 조직의 변화를 저지하여 금속의 성질을 단단하게 변화시

키는 것이다. 담금질에 의해서 금속이 항상 단단한 상태가 유

지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이는 인생에

는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와 궂은 때, 즐거

운 때와 괴로운 때가 있기 마련이나 인간은 괴로울 때와 궂은 

때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며, 그것을 어떻게 극

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가와 삶이 결정되며, 담금질을 하

면 할수록 쇠는 강해지지만 그곳엔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함

께 남는다는 선행연구결과[23]을 반영한다. 교정공무원은 수

용자, 직원,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사고를 교정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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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나기 위한 담금질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수많은 담금질로 

인해 지금은 노하우를 지닌 베테랑 교정공무원이 되었지만 담

금질될 때마다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으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

은 섣부른 담금질과 지나친 담금질에 지쳐 오늘만 무사히 지나

가자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담금질이 금속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듯 교정공무원의 다양한 직무 스

트레스는 개인과 가족,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의 중심현상은 ‘도돌이표 담금질’로 

수용자와의 마찰로 인한 중압감, 직원과의 불협화음에 대한 속

상함,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족, 신체적 ․ 심리적 고통

으로 인한 불편감으로 해석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용자의 배신

으로 인한 믿음 상실, 수용자 법의 악용으로 인한 고소 ․ 고발, 수

용자 자기통제 결여로 인한 무례한 행위 등으로 중압감을 경험

하였다. 수용관리 일관성 결여, 교정사고 발생 시 면책만을 바

라고 팀워크와 책임감이 부족한 동료들로 인해 속상해 하였다. 

교정사고 발생 시마다 과도한 책임전가, 교정문제 차단과 같은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불만족하였다. 고혈압, 협심증, 간 기능

저하, 속 쓰림과 같은 신체적 건강 이상, 화를 참기 어려움, 타인

에 대한 의심, 외상사건에 재경험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고통으로 불편감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수용자와

의 대립과 폭력[5], 교정공무원의 지각된 위험[5,11], 직장 내에

서의 인간관계[10,11,24], 특히, 동료지지[10,11]가 직무 스트

레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예측인자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교정공무원의 90퍼센트 이상이 신체적 위험으로 인한 불안감, 

자살이나 자해 등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 수용자의 부당

행위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결과

[24]와도 유사하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천식, 궤양 등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병과 정서적 고갈,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과 

같은 정신적 건강문제, 외상적 경험에 대한 무능력, 삶의 만족

도 감소 등으로 나타나 개인의 안정성과 생산성, 효율성을 감

소시킨다는 연구결과[8]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처

벌중심에서 교정교화중심으로 변화되는 교정환경에서 수용

자와의 갈등과 상대적으로 위축된 교정공무원의 지위로 인해 

직무와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

리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은 교정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요인이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

되는 주요 결과이다[7,8,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

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의 실태를 보다 본질적으

로 제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압박’은 직무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되는 주요 인과적 조건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직무 미

숙으로 인한 수용관리의 어려움,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동료

의식 저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

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수용자와의 직접적인 접

촉[3,7,10,11], 수용자에 대한 인식[7,11], 동료나 상급자 지지

[9,10]와 과다한 업무량[3,5,7,10,11]이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

트레스를 다루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열악한 교정환경’이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에 영향

을 주는 맥락적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담 안에 갇힌 

생활로 인한 자유박탈, 범죄자 취급에 대한 암묵적 편견과 같은 

구금 환경, 옳고 그름보다는 순응을 원함, 의견을 제시할 수 없

는 지시 사항과 같은 상명하복 환경의 위계구조, 수용자 발언권 

강화, 교정공무원의 공권력 저하와 같은 수용자 처우환경의 변

화, 수용자 특성에 대한 전문교육 부재, 수용자와 법적문제 발

생 시 지지체계 결여, 제도화된 직무 스트레스 예방교육 부재와 

같은 교육 및 시스템 결여가 직무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켰다

고 진술하였다. 이는 공간적 ․ 시간적 자유의 박탈이라는 형벌

적 기능을 담당하는 교도소 ․ 구치소라는 공간의 특수성[10], 교

정공무원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폐쇄적인 근무

환경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5-7],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

화[3,6,7,11], 의사결정[11]으로 인해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

험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한다. 기존에 연구된 직무 스트

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Paker와 Decotiis [25]는 직무자율성 ․ 
직무정체성 ․ 직무다양성과 같은 직무자체, 조직구조 ․ 조직분

위기와 같은 조직특성, 역할모호성 ․ 역할갈등 ․ 역할과부하와 

같은 조직 내 역할,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도와 신뢰도 같은 대

인관계, 승진 ․ 개발 ․ 성과와 같은 경력개발, 조직몰입 ․ 직무몰

입과 같은 외부조직에 대한 헌신감 6가지를 직무 스트레스 요

인이라고 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통합모형을 제시한 Gibson 

등[26]은 상급자 ․ 동료 ․ 부하와의 불편한 관계를 포함한 집단

적 요인, 참여 및 정책결여 ․ 조직구조 ․ 과업수준을 포함한 직무

요인, 조명 ․ 소음 ․ 온도를 포함한 물리적 ․ 환경적 요인, 역할갈

등 ․ 역할모호성 ․ 타인에 대한 책임 ․ 경력 발전의 결여 ․ 직무설

계를 포함한 개인적 요인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

과에서 제시된 인과적 조건인 직무압박과 맥락적 조건인 열악

한 교정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수용자 관리 ․ 감독과 상명하복 

환경의 위계구조로 구성된 교정조직의 특수성으로 교정공무

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조직적 특성이 직무 스트레스의 유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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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적응과정은 ‘버텨나가

기’, ‘수용관리방법 터득하기’, ‘다시 일으켜 세우기’의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단계는 버텨나가는 단계로 참여

자들은 교정조직이 상명하복 환경의 위계구조로 무조건적인 

복종을 선호함을 인지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고, 수용자 및 직원과 부딪

히기 싫어서 참고, 무반응으로 지내거나 회피하고, 체념하면서 

포기하였다. 처벌위주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받아들이고, 편한 곳에 배치되고자 인사권자의 의견을 맞

추어주고, 상급자의 일관성 없는 근무기준과 불공정한 인사제

도를 받아들이는 등 말없이 순응하면서 버텨나갔다. 이는 조직

이 개인의 심리적 성공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만들더

라도 그 조직을 떠날 생각을 포기하고 그 조직 속에 남아있기 

위해 좌절감, 갈등, 실패감 등을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거나,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에 쉽게 동조되

고 그에 따르며, 타인에게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선

행연구결과[27]와 유사하다. 참여자들은 교정조직의 계급문

화로 인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나 의견제시보다는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수긍으로 자신이 두려워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

은 영역이라도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키기 위한 삶의 태도인 도

전적인 대처보다는 회피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여겨

진다. 이 단계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직무 스트레스에 버텨가면

서 점차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수용관리방법이 필요

함을 인식하고 다음단계로 나아간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관리

방법 터득단계로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수용관리방법을 터득

하기 위해서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수용자에게 진심으

로 다가가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으로 긍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선배들의 경험을 따라하거나, 

수용자를 달래거나 구슬리고, 싸우거나 부딪히고, 내편으로 만

들거나 방임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

록 인도하였다. 범죄별 수용자 특성을 파악한 후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였다. 이

는 교정공무원은 구금관리의 통제자와 교정 ․ 교화 담당자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처벌지향중심과 재사회화를 위

한 인간서비스 지향 중심에서 역할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

행연구결과[25]를 반영한다. Dowden과 Tellier [11]는 인간중

심 및 재활 ․ 상담중심 지향서비스와 처벌 및 구금중심 지향 서

비스와 같은 교정공무원의 태도가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변수

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적 기틀에 의

하면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 경험이 ‘담금질 견

뎌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의 

이행이었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개인에게 적합한 직무 스

트레스 대처방법을 발견하여 직면한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

켰다. 교정직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며, 현재의 주어진 근무 상황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

는 것은 인식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

함을 깨닫고, 자신이 선택한 교정직,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긍

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교정환경을 수용하였다. 이는 교정공

무원이 조직과 상반되는 태도나 인식을 가질 경우 업무에서의 

역할갈등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3]와 교정공무원의 태

도나 인식은 궁극적으로 그가 대하는 수용자들과의 관계에 영

향[28]을 미치거나 교정 ․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수행에 있

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29]를 반영하고 

있다. Dawis와 Lofquist [30]의 직업적응이론에서 개인은 자

신과 환경의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면 별다른 

대처행동 없이 환경에 적응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인 경

우 개인의 업무수행능력과 직업가치와 관련된 적응행동을 통

해 대처해 나간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직무압박과 

열악한 교정환경으로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가 밀려올 경우 버

텨나가기, 수용관리방법 터득하기, 다시 일으켜 세우기라는 적

응행동을 통하여 ‘도돌이표 담금질’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 

특히, 수용관리방법 터득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필요한 기

술을 충족시켜 교정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정직에 대

한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적응행동을 촉진시켰다. 직무 스트레

스 해소, 자신감 회복과 교정직에 대한 가치수용은 직무 스트레

스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개인의 심리적 노력을 의미하며, 

직업에 대한 가치가 수용되었을 때 직무 스트레스에 버텨나감

이 단순한 참고 견딤과 순응이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구금관리

와 재사회화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

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부

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정공무원 개

인이 가진 신체적 힘, 지식, 신념체계와 같은 힘의 자원을 파악

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을 키워 줄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를 대

하는 자신이 비효율적이고 무능하다고 느낄 때 정서적, 신체적 

고갈을 경험한다. 처벌중심에서 교정교화 중심으로 변화되는 

교정환경에서 교정공무원의 새로운 역할을 이해하고, 의사결

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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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정직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업적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교정공무원 개인이 추구

하는 직업적 가치유형을 파악하여, 각 유형별로 직업동기를 강

화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들이 교정공무원들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교정

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도

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결과, 교정공무원들

은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구금관리와 

교정 ․ 교화에 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으로는 폐쇄된 교정환경과 수용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행정적, 법적으로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정공무원들은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패

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직무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있었다. 따라

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들은 간호대상

을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까지 폭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들이 교정

공무원들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 직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적응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개인의 

심리적 긍정적 자본 배양,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실무교육, 관계지향적 조직문화 조

성, 직업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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